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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소피아 ‘추억‘을 시작하며 

09학번 고유석 

안녕하십니까？ 이번 17호 제주소피아 편집을 맡게 된 09학번 고 

유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17호 제주소피아 주제는 ‘추억’입니다‘ 

2016년에는 철학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추억들이 있 

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내의 추억들을 소피아0ㅔ 담아보고사 해 

서 이번 주세를 추억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． 추억이란 지난 일을 

돌이켜 생각하는 일을 가리킵니다‘ 이번 주제를 추억으로 정하게 

된 이유는 여러 가시가 있습니다‘ 2016년의 한 해 동안 철학과 학 

생들의 학과 생할의 모습들은 이세 추억이 되었고 그런 추억들을 

한 눈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

되었고 또 다른 이유는 저에게 있습니다‘ 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

학교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세가 철학과 내에서 학과생활을 하 

면서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회상해보고 싶기에 추억이라는 주세가 

딱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． 철학과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 

생 여러분들도 분명 학과생활을 하면서 웃었던 순간， 울었던 순간 

들이 있었을 것입니다． 이런 순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추억으 

로 남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“이땐 내가 이랬 

었지， 그땐 참 재미있었시．”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철학과에서 

의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했을 법한데 이런 명언이 떠오릅니다． 

‘순간의 소중함은 그것이 추억이 되기까지 절대 알 수 없다．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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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제주소피아 ‘추억’의 시작 

이 말에 정말 서도 공감을 합니다． 그리고 추억에 관한 명언이 또 

몇 개가 떠오르는데요 

‘옛날이 지금보다 나은 이유는 뭔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． 바 

로 추억이라는 것．．’ 

패터 빅셀 

‘추억이란 인간의 진정한 재산이다． 기억 속에서 인간은 가장 부유 

하면서 또 가장 빈곤하다“ 

알렉산더 스미스 

이 명언들에서 저는 옛날의 기억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 

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； 저는 이번 소피아에서 ‘철학과 추억‘이라 

는 말에 딕！ 첫 글사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이번 소피아를 구성해 

보았습니다． 

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

학회장들의 인사말 

과생활： 2016년의 추억들 

주억： 미네르바의 향연졸업 후 

추억을 마무리하며 

이렇게 앞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구성을 해보았고 앞부 

분에서는 취업어I 관한 이야기와 학교생활의 추억이 담긴 재학생들 

과 교수님들의 철학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중반부와 후반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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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학과생활의 모습들 그리고 가장 큰 행 

사인 미네르바의 향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합니다； 앞서 말했듯 

이 옛날의 기억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듯이 

2017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주억거리들을 만들어보기를 기원하연 

서 이번 17호 제주소피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

2017년 1월， 세주소피아 편집장 

고유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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